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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구가 우리나라에 들어온 것은 1905년 미국인 선교사 질레트가 황성중앙기독교청년회 회원

들에게 야구를 지도하게 되면서부터이다.당시 야구에 대한 명칭은 타구라고 하였다.기록에

남아 있는 최초의 야구경기는 1906년 2월 17일 황성중앙기독교청년회 회원과 독일어학교 양

팀이 훈련원 마동산에서 대결한 경기로 독일어학교팀이 승리하였다. 그후 국내 각 학교간의

야구경기가 꾸준히 전개되었으며, 황성중앙기독교청년회는 운동부 창설을 통하여 여러 가지

운동경기를 지도, 장려하였다. 야구가 국민적 관심을 끌 수 있었던 사건은 1909년에 일어났

다. 윤기현은 훈련원의 운동부장으로 25명의 운동부를 조직하고 있었는데, 마침 여름방학을

이용하여 고국을 방문한 동경 유학생 야구단과 팀을 이루어 서울에 있는 서양선교사 야구팀

과 7월 21일에 대전하였다. 이에 우리 유학생팀이 서양선교사팀을 19 대 9로 크게 물리쳐

장안의 관심을 집중시킨 것이다. 유학생팀은 그해 7월 24일 서울을 출발하여 평양 안악

철산 등에서 야구지도를 하였다.

순천에 야구가 처음 들어온 것은 1921년경 중앙고보에서 야구선수를 지낸 이곳 출신 정문기

선수에 의해서이다. 그후 그는 일본에 유학, 동경제국대학에서 야구선수로 활약하다가 방학

때면 고향인 순천에서 야구를 비롯한 정구 등 각종 운동을 보급하였다. 당시 정문기는 고향

선후배와 친지들에게 야구를 가르쳤는데, 김형식 조일송 노봉호 이영춘 정일택 이수

호 최승진 오명래 등이 그들이다.

이때부터 지금의 매산중학교와 향교의 묵정밭에서 여수팀 대 순천팀의 경기가 해마다 개최되

었고,정문기의 스피드한 묘기가 나올 때면 관중들은 환호성을 터트리며 격려를 보내주었다.

24세로 동경제대를 졸업한 정문기는 재학 당시부터 일본에서 야구선수를 하였기 때문에 그를

가리켜 곰보피처 하면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였다.현재 그는 서울대 교수(어류 전공)를 거

쳐,정년퇴직하였다.

이때의 야구는 조직적이지 못하고 주로 취미활동으로 행해졌다. 1930년 일본인들을 주축으

로 순천 야구부가 창단되었다. 1962년 7월 21일 제3회 도지사기쟁탈 4개 시대항 야구대회가

순천남교에서 개최되었으며, 1960년대 후반 순천 우체국팀이 창단되어 활동하였다. 1985년

10월 순천상고 야구부가 창단되었으나 자금난으로 1988년 해체되었다. 현재는 삼산초등학

교 이수중 효천고등학교에서 야구부를 창단하여 활동하고 있다.


